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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 구성, 실시, 평가의 4단계 개발 모형에 따라 진행되었

다. 요구도 조사를 위해 중학생의 부모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구조화된 설문지법을 병행 실시하였다. 내용선정의 원리와 회기구성의 원리에 따라 총 8회기

로 이루어진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그 내용은 가족식사의 의미, 가족식사의 

효과, 청소년자녀의 이해, 청소년과 가족식사의 관계, 부모자신의 이해, 가족식사와 의사소

통, 가족식사 실천전략, 그리고 가족식사 실천의지 다지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발

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서 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프로그램 효과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의 어머니들은 프로

그램 실시 이전에 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부모효능감이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과 가족관계에 초점을 둔 실천적 개입의 방안으로 가족식사라는 

일상의 공유가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결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덧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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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사회의 동력이자 현재 

삶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는 어느 사회에

서나 주요한 관심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라는 매스컴의 보도는 청소년

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라 하겠다. 청소년의 복지와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이론적, 정책적 

시도에 있어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한 고려와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구성원의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 간

의 결속력을 높임으로써 가족관계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며(이승미, 1997; 유계숙 외, 

2011),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경미 외, 2012)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과 시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여가 활동과 가족식사 활동에 초점을 두어왔다(진미정, 2008; 유계숙 외, 

2011). 그런데 가족식사 활동은 가족여가 활동보다 시간집약적 성격이 약하고, 그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요구되는 제반 자원의 양도 적다

(Gillman & Larson, 1997). 따라서 가족 공유 활동 중에서도 가족식사는 청소년의 건강

한 발달을 촉진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론 연구자와 임상 실천가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탐색하고 개입할 지점이라 하겠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

과를 축적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고(이영미 외, 2009),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대한 긍정적 자각증상이 더 높으며(성순정･권순자, 2010), 사회성이 더 높고(유계숙 

외, 2011), 가족 상호작용이 더 긍정적이었다(Fiese et al., 2006; Jacobs & Fiese, 2007). 

반면, 흡연, 음주, 약물, 폭력, 가출, 우울증, 자살생각, 학교부적응, 식습관 장애 등 청소

년의 위험행동이 가족식사 빈도와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Compan et al., 2001; 

Crouter et al., 2004)는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밝혀져 가족식사가 청소년

의 삶 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족 동반 식사율을 살펴보면, 이 조

사가 처음 시작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아침식사는 2005년 62.9%

에서 2010년 54.7%, 그리고 2013년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서 46.1%를 기록했다. 



중학생의 부모를 위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55

저녁식사를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도 2005년 76.0%, 2010년 68.0%에 이어 2013년 

65.1%로 매년 줄어들어 현실적으로 가족식사 시간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처럼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은 한국 청소년들이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2015)가 청소년 3,0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들 중에서 대화나 여가활동보다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

도 가족식사는 여전히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식사라는 개입 지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한다는 실천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수행하는 주체로서 부모를 중심

에 두어야 한다. Roy와 Petitpas(2008)는 가족식사를 통해 자녀들의 발달과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

적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식사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

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가족식사를 통해 부모가 얻게 되는 양육효능감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향상이다(김경미 외, 2012; Spagnola & Fiese, 2007). 즉, 일상적인 식사를 

잘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향상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되어 

이것이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부모를 개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

한 발달은 물론 부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식사를 강화하는 프로

그램들이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형태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Golan & 

Crow, 2004; Purdue University, 2007; Steptoe, 2003), 국내에서는 주로 결식 또는 비

만 등의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

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각급 학교를 통해 보급하기 시작한 ‘밥상머

리교육’프로그램(교육과학기술부, 2012)이 거의 유일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역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보급 

방식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적 

고찰이나 요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평가 또한 시도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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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의 삶에 긍정적 요소를 증가시

키고 부정적 요소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식사라는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 

자녀 청소년기 가족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족식

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이론적 고찰의 수행,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면적 요구조사와 실험-통제집단 설계 하의 사전-사후-추후 효과성 검증 등 일

련의 과정을 통해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중학생의 부모로 

삼은 것은 이 시기가 청소년 자신이나 그 가족이 적응하는 데 가장 힘든 시기로 알려

져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이 시기에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이 최

고조에 이르며, 음주와 흡연을 제외하고 게임중독,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절도, 폭력, 

갈취 등 비행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집단은 고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정소희, 20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이라는 결과는 청소년기 중에서 특별히 중학생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기를 통틀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의 소지가 가장 높은 중학생의 부모로 하였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을 어떠한 내용

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

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자녀청소년기 가족과 가족식사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한다. 그러나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무엇

을 누구와 먹는지의 문제인 선택성과 공동체성이야말로 인간의 식사를 동물의 그것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특성이다(Possick, 2008). 인간의 식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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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바로 가정이며 가족원은 함께 먹는 사람, 즉 식구(食口)로서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소득의 양극화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 가족을 둘러싼 변화와 

위기는 가족식사의 양과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역동적인 발달적 특징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등으로 인해 최근 청소년

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국방정환재단(2012)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의 비율이 63.6%에 그쳐 OECD 국가 평균

인 85.7%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같은 연구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 역시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식사와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 간 관계에 관한 강한 관련성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의 가족과 청소년이 

처한 시간 압박적 상황과 가족관계의 도구적 특성이 드러난 결과라 하겠다. 즉 세계 

최장 근로시간에 시달리는 부모와 세계 최장 학습시간에 매여 있는 청소년 자녀가 가

족이라는 체계 내에서 최소한의 시간도 공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로부터 

얻어야 할 정서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흔히 한국 가족은 개인

주의보다는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 응집성이 높은 가족이라고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기저에는 정서성보다 도구성이 관계를 작동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이승

미 외, 2012).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 태도를 비교한 연구(Shon, 2010)에서 한

국 어머니들은 교육매니저로서 정보수집과 자녀의 학습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

본 어머니에 비해서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 덜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가족관계의 도구적 특성은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소수의 자녀에 대한 가족의 

집중 투자로 강화되고 있으며(진미정, 2008) 이는 주로 정서적 투자보다 사교육이나 

물질적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의 그늘

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와 정서적 안정감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크고 중요한 사건들보다 매일의 누

적된 긍정적인 경험들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McCullough et al., 2000)는 사실

은 가족생활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한다. 탄력성(resilience) 개념을 통합적

으로 정리한 Masten(2001)은 탄력성이라는 것이 아주 특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고 강조한다. “일상의 마법(ordinary magic)”이라는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평범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기능 요소만 충족된다면 크고 작은 역경과 위험

들은 대부분 극복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구

성원의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애정의 표현이나 의견 교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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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이승미, 1997; 유계숙 외, 2011; Crouter et al., 2004). 특히 가족식사는 그 빈도에 

있어서는 국제 비교자료 분석 결과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지만, 한국 청소년들이 가족

과 공유하는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1998년과 2009년 두 시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이영미(2012)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식사가 10여 년 동안 감소추세이지만, 식사를 

하는 장소는 여전히 가정이 1순위로 변동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발생빈도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족식사는 여전히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

적,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가족식사의 효과

가족식사가 가족 구성원 개개인과 가족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3가지 방향

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직접 효과이고, 둘째

는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부모에게 미치는 직접 효과, 셋째는 가족식사가 부모라는 매개

자를 거쳐 청소년 자녀에게로 미치는 매개적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조력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건

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세 번째 효과인 매개자로서의 부모에 

미치는 영향력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효과성 지표로 사용되었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미치는 직접 효과

가족식사는 청소년의 발달과 부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나 연

구의 대부분은 가족식사와 청소년 발달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치우쳐 왔다. 여기서

는 우선, 가족식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청소년의 생물학적, 심리적 

발달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생물학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실

들을 발견하였다. 즉,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비만의 위험이 

적고(Hammons & Fiese, 2011), 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Videon & Manning, 2003; 

Hammons & Fiese, 2011), 잘못된 식이 조절 행동을 덜 한다(Neumark-Sztainer et 

al., 2008). 이는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의 신체적 발달 및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이와 같은 측면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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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가족식사는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관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고(이영미 외, 2009), 배우고자 하는 열망, 사회적 유능감, 긍정적 자아감, 심리적 안녕

감, 사회성이 더 높았고(유계숙 외, 2011; Fulkerson et al., 2006; Neumark-Sztainer et 

al., 2010), 보다 긍정적으로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것(Fiese et al., 2006; Jacobs & 

Fiese, 2007)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흡연, 음주, 약물, 폭력, 가출, 우울증, 자살생각, 

학교부적응 등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Compan 

et al., 2001; Crouter et al., 2004; Eisenberg et al., 2004; Fulkerson et al., 2006; Sen, 

2010)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져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oon(2012)은 가족이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의 의

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가족식사로부터 얻는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식사를 함께 하

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것이 가족관계를 어떻게 

강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가족식사가 부모에게 미치는 직접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식사 빈도가 높은 중년기 남녀들이 그렇지 않

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낮은 심리적, 신체적 불편증상을 보이고, 

부모효능감도 더 높게 나타났다(김경미 외, 2012). 김진원과 엄명용(2014)은 가족 내에

서 식사하는 빈도가 높고 가족식사활동에 대해 가족의례적 의미부여를 많이 할수록 

기혼여성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보내는 공유

시간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모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Crouter et al., 2004)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 가족 공유 시간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 부모의 학력이 조절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어머

니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족공유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이 더 높았

고, 아버지는 그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 성차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의 가족 공유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의무의 성격,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는 가부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품

화된 대체자원을 구매하기 어려운 가정에서의 가족식사는 일차적 책임자인 어머니에

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Jacob과 동료들(2008)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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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기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

를 잘 유지하고 고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개인적, 가족적, 직업

적 부작용을 덜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을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며, 직장을 정서적

으로 건강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지는데, 여기에 가족식사를 포기하지 않고 준수

하는 정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며 이러한 조절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확실하

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식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각 개별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빈도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가족식사의 책임을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가족이 공유하는 것, 혹은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가치와 우선

성을 배분하는 것 등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매개자로서의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

부모에 대한 가족식사의 직접적 효과 외에 가족식사 효과가 자녀에게로 가는 경로 

상에 매개자, 혹은 조절자로서의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가족식사가 

부모를 경유하여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화기제를 설명하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이 가족식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가족식사를 개입의 지점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작용하는 가족식사의 메카니즘으로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가족식사를 통해 부모가 얻게 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 향상(Elgar et al., 

2013; Fulkerson et al., 2006)과 부모효능감 수준의 향상(Spagnola & Fiese, 2007)이 

궁극적으로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1)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식사 시간은 가족원들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며 이 시간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김경미 외, 2012). 미네소타대학에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의 관련성

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진행된 EAT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Fulkerson et al., 

2006), ‘저녁식사 시간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시간 이상으로, 모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청소년의 64.6%가, 부모의 94.6%가 동의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식사를 밥 먹는 행위 이상의 의미, 특히 가족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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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lgar 등(2013)은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 자녀의 내면적, 외현적 증상에 부적으로 

관련되고 정서적 웰빙과는 정적으로 관련되는데 여기에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이 

부분적인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식사는 가족 내 사회적 교환이 

발생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식사시간에 가지는 규칙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의 향상

이 청소년 자녀들의 발달적 자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가족식사 빈도

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간접 매개함을 밝힌 연구(배

희분, 옥선화, 양경선, Jung, 2013)가 수행된 바 있다. 가족유대감이 가족식사 빈도와 

청소년 자녀의 건강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한 Eigenberg 등(2004)의 연

구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유대감의 측정도구가 부모

자녀 간에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의사

소통의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은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변수로서 가족식

사에 대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개입 요인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유능감(parental sense of competence), 부모역할 자기-

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

체로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을 말한다. 이것은 부모 역할

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다(박준희･김태현, 2010).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것

은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Dorsey et al., 1999).

부모효능감은 자녀양육 관련 변수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최형성, 2005). 

오늘날 한국 가족의 상황에서 공적 영역의 지원은 부족한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치는 매우 높아서 부모로서의 부담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대다수의 부

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박준희･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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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특히 한국가족의 도구적 특성과 소자녀화 현상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부모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부모 효능감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자극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개입의 

중재적 요인으로 다루어왔다(최형성, 2005; Coleman & Karraker, 1977).

가족식사와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유

사하게 가족의례(family ritual)와 부모효능감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가족의

례는 가족 내에서 지속적이고 공동으로 행해지며 가족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활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식사이다(Burr et al., 1993). Spagnola와 

Fiese(2007)는 가족식사와 같이 예측이 가능하고 규칙적인 가족의례 행위는 부모의 효

능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가족의례가 

특히 전환기의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한 Sprunger, Boyce와 

Gaines(1985)는 매일 규칙적으로 일상적 돌봄 행위를 하는 부모들의 부모효능감이 그

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족식사와 같은 규칙적인 가족의례를 만들고 지켜나감으로써 자녀의 급격한 발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부모 관련 변인으로서 부모효능감이 유용한 개입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모 

대상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관심, 프로그램의 성격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 개발 모형이 사용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준비-실행-평가의 3단계를 

골격으로 하되 예비연구 실시 여부, 보급 및 관리단계 추가 여부, 측정도구 제작단계 

추가 여부에 따라 개발 절차의 복잡성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극소수이며 효과성 평가가 국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절차에 충실한 간명한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2011)의 기획, 구성, 실시, 평가로 이루어진 4단계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 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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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1. 프로그램 기획

1) 문헌연구

문헌연구 단계에서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확

인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기존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집된 관련 선행 프로그램들은 연구과제라기 보

다는 즉각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프로젝트 성격의 과제로 수행된 것들로 본 연구와는 

체계나 절차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진

행방식을 선정함에 있어 현장성 있는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가족식사 관련 프로그램과 구성요소를 <표 1> 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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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식사 관련 프로그램 중 대상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주로 식사예절을 비롯한 생

활예절, 바른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과 체험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이므

로 선행 프로그램 중 부모 대상 프로그램들이 담고 있는 구성요소들, 즉 가족식사의 

의미와 중요성, 가족식사의 효과, 가족식사 실천을 위한 전략, 대화법, 자녀양육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표 1> 기존 가족식사 관련 프로그램 분석표

연구자 및 출처 프로그램명 대상 구성요소

교육과학기술부

(2012)

밥상머리교육 

(4회기)
학부모

･ 밥상머리교육의 의미

･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 대화법

･ 실천계획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12)

건강한 밥상 

바른 인성

(단회기)

초등학생과 부모

･ 밥상머리교육의 효과

･ 대화법

･ 식사예절

･ 바른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

EBS 

스마트방과후학교

ebsafterschool.kr

/program

밥상머리 

예절인성교육

(12회기)

초등학생

･ 밥상머리 예절

･ 언어예절

･ 다도예절

･ 세시풍속 바로 알기

･ 자기개발과 덕성

･ 나의 꿈 만들기

경남 밀양초등학교

(2009)

3H 밥상머리교육

(학기 단위)
초등학생

･ 식사위생

･ 먹거리와 영양

･ 감사와 예절

서초구립유스센터

www.scy.or.kr

밥상머리

(3회기)
초등학생

･ 균형식의 중요성

･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 월남 새싹 쌈 만들기

Purdue Univ.

(2007)

Family Mealtime

-Connecting

Families with Food

(단회기)

부모 및 지도자

･ 가족식사의 의미와 중요성

･ 가족식사의 효과

･ 가족식사 방해요소

･ 가족식사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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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조사

프로그램 요구조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잠재적 학습자인 청소년의 부모와 현장 

전문가의 요구를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확인하고,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요구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부모 FGI 참여자들은 경기도 

내 A시와 B시, 서울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들로 구성되었

다. 그룹은 모두 3개로 운영되었으며, 4명으로 구성된 그룹 1과 6명으로 구성된 그룹2

는 모두 어머니들이었고, 4명이 참여한 그룹 3은 모두 아버지들로 구성되었다. 2013년 

6월 8일, 6월 12일, 그리고 8월 18일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약 한 

시간 가량씩 소요되었다. 참여한 부모들에게는 연구 참여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

였고, 종료 후 문화상품권이 제공되었으며, 간단한 자녀문제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루

어졌다. 다음으로, 현장 전문가 FGI는 국가공인 자격증(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그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 

6명을 근무 지역,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부모 FGI와 전문가 FGI

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스마트폰으로 녹음되었다. 녹음된 인

터뷰 내용은 축어록 형태로 전사되었고 이를 가족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과정 

수료자 1명과 연구자가 공동으로 분석하여 주제와 범주를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가장 잘 알려진 요구분석 방법으로 질적 자료를 사용한 요구분석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계획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창대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5개교를 통해 2013년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가족공유 활동과 가족식사 실태, 가족식사와 관련한 어려움

과 심각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참가 의향, 선호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형태 및 

교육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배부된 370부의 설문지 중 최종적으로 32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모든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가 첨부되었다.

2.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구성 단계는 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잘 구현

되도록 추출된 내용요소들을 구체적인 활동요소들로 연결 지어 조직하는 과정이다. 

즉,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기 위하여 내용을 선정하여 계열화하고 활동요소들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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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리에 맞게 조직화하며 활동매체들을 개발하는 단계이다(김진화, 2001). 사실상 

이 단계에 적용될 명료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며 연구자의 경험적 통찰이 창의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할 기존의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관계로 이론적인 문헌들과 요구조사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내용 선정 작업을 진행하

되, 프로그램 내용선정에 대한 송정아, 전영자와 김득성의 연구(2001)를 토대로 하여 

수용성과 접근성, 목표와의 일관성, 실용성과 다양성,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성 등 4가

지를 프로그램 내용선정의 원리로 채택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선정되고 나면, 다음으로 이를 조직하고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의 각 회기가 구성된다. 변창진(1994)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계열화되어야 한

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남정걸과 권이종(1995)은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2005)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동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기를 조직하고 구성함에 있어서 

체계성과 계열성을 따르고, 내용 전개에 있어서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나아

가며, 인지-정서-행동의 순환 고리가 고루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3.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중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요구도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경기도 소재 1개 중학교에서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해당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참여의사를 표현한 학부

모를 모집하였다. 2차례 실시되는 프로그램 중 각자 원하는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였으

며, 첫 번째 프로그램은 2013년 10월 중에, 두 번째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 실시집단은 실험집단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 

실시집단은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무런 처치 없이 사전-사후-추후 

검사에만 먼저 참여한 뒤, 연구 종료 후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두 집단이 무선할당을 통해 배정되지 않았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순수 실험설계가 아닌 유사 실험설계이며, 따라서 ‘통제집단’보다는 ‘유사비교집단’이

라 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 ‘비교집단’이라는 용어

는 연구 초점이 되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 

경우에 쓰이는 일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통제집단’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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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로 한다. 집단의 크기는 심층 토론과 역할놀이, 웜업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성인집단의 크기가 15명 내외(강진령, 2011)라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되, 중도 

탈락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씩 모두 40명을 모집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시간대는 해당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었는데,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위해 가용

한 물리적 자원 부족에 따라 주말과 저녁 시간대 편성이 어려워 평일 오전 중으로 결정

되었다. 취업모에게 접근성이 낮은 시간대였으나 학기 초에 미리 안내문을 배포한 관

계로 시간제 근무, 재택 근무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은 참석이 가능하였다. 

실시 장소로 마련된 도서관은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출입이 잦아 프로그램 몰입에 다

소 방해가 되었으나 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가 일반 교과 교사가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였다는 점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4. 프로그램 평가

효과평가는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선정하고 이를 실험집단-통제집단 설계 하에 사전-사후-추후 검사 

형태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는 프로그램 첫 회기 시작 전에 실시하

였고,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가 종료된 후 그 자리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추후 검사지는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전달하여 그로부터 1주 후인 프로그램 종료 5주 

후 회수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집단의 검사 시기에 맞춰 학교를 통해 검사지를 

전달 및 회수하였다.

1) 측정도구

(1)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두 개 하위요

인 각 10개 항목씩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

고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이다.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나의 소신을 아이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내 아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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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 의사소통은 ‘내 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나는 내 아이에

게 말을 할 때 조심하려고 꺼려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Barnes와 Olson(1985) 연구에서 개방형 .82, 문제형 .7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신뢰도 계수가 사전검사에서 .86, 사후검사에서 .83, 추후검

사에서 .90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척도별로는 개방형이 사전 .85, 사후 .79, 추후 .78로 

나타났고, 문제형은 사전 .79, 사후 .80, 추후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2) 부모효능감 척도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번안, 타당화한 부모효능감 척도(Parent Sense of Competence : 

PSOC)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인지적 효능감 9문항과 정서적 불안 4문항, 그

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3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선

행연구에서 요인부하치와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역할에 

대한 흥미 척도는 제외하고(김종석, 2011; 이영호･김윤주, 2013), 인지적 효능감과 정

서적 불안 척도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매우 그렇다’까

지 1점부터 5점까지이다. 부정적 방향의 문항들은 역채점하였다.

부모로서의 인지적 효능감은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유능감이 높고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음

을 의미한다. 정서적 불안은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역채점을 하여 점수

가 낮을수록 더 강한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지적 효능감 .78, 정서적 불안 .67로 보고되었다(신숙재, 

1997).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사전검사에서 .90, 사후검사에

서 .89, 추후검사에서 .91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는 인지적 효능감이 사전 .88, 사후 

.89, 추후 .91이었으며, 정서적 불안은 사전 .71, 사후 .78, 추후 .83으로 나타났다.

2) 자료분석 방법

프로그램 효과평가를 위해 기술통계와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과 통계처리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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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제 범 주 하 위 범 주

부모

FGI

가족식사의 

이상과 현실

가장 중요한 가족 일상의 공유
• 부모-자녀의 유일한 접촉시간

• 청소년문제의 근본적 해결지점

현실적 어려움
• 바쁜 스케쥴

• 방해요소(핸드폰, 게임기, TV, 숙제)

가족식사 시간의 역기능과 

갈등

• 부정적인 분위기

• 식사관련 가사노동 스트레스

도움 받고 

싶은 것

대화법
• 긍정적인 대화의 기술

• 자녀의 연령과 기질에 맞는 대화법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
• 사춘기의 발달적 특징

• 청소년 문화

청소년 식습관과 식이
• 사춘기와 몸

• 심리적 문제와 식이

역할분담
• 가족 전체가 동참

• 일상의 공유와 소통

가족식사에 대한 정보
• 효과성

• 양질의 정보

전문가

FGI

개입지점

으로서 

유용성과 

중요성

청소년 자녀를 만나는 유용한 

기회

• 작위 없이 자연스러운 대면기회

• 청소년에게도 짧고 의미 있는 시간

변치 않는 기본 욕구
• 생리적 욕구와 관계적 욕구가 결합되는 

시간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부모의 감정 들여다보기
• 식사와 관련된 걱정, 염려, 불안탐색

• 감정의 건강한 표현방법 학습

Ⅳ. 연구결과

1. 요구조사 결과

1) 부모 및 전문가 FGI 결과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실시

한 부모 FGI와 전문가 FGI의 내용 분석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주제와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표 2> 부모 및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주제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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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제 범 주 하 위 범 주

가족식사에 대한 재정의
• 가족식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 과거, 현재, 미래의 밥상

전 가족원의 참여
• 소통의 소재가 됨

• 타인의 욕구를 접촉할 기회

가족관계에 초점
• 의학적, 영양학적 지식전달보다 

가족관계가 초점

첫째, 자녀 청소년기 가족의 부모교육 주제로서 가족식사라는 일상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들은 부모자녀가 접

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상적 시간이 가족식사 시간이며, 그나마도 자녀들이 성장

하면서 점점 축소되어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의 소중함이 더 크다고 생각하였다. 부모들

은 가족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가족원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실제로 원하는 만큼 가족식사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어렵게 마련된 가족식

사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자녀의 숙제, 대화주제의 빈곤, 부적절한 대화

방식 등이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가족식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뜻하지 않은 갈등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상적 표준을 조정하는 것과 현실적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실천적 전략들이 가족식사

교육 프로그램 속에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들에 비해 가족식사에 대한 교육의 경우 학습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작위적인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없으며 매일 자연스럽게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높이 평

가하였다. 또한 가족식사는 생리적 욕구와 관계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는 시간이라

는 점에서도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보았다.

둘째, 가족식사와 관련된 부모의 감정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맞

벌이가 늘면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는 부모는 물론이고, 단 한 끼도 거르기 힘든 

식사관련 노동의 성격 상 전업주부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 

가족식사를 대하는 부모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감해 

주는 회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족식사를 준비하고 차리고 치우는 전 과정에 

가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역시 우선 부모 

자신이 즐겁고 행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식사 시 자녀에게 잔소리와 비난을 나타내는 부모의 심리적 

기저를 원가족 식사 경험과 관련하여 통찰하게 함으로써 가족식사를 재정의하는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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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의사소통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식사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다루어 해결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

는 질문에 대해 부모들은 “대화법”이라는 답변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해도 가족들 간에 공통된 주제가 없어서 

대화가 자주 단절되고, 대화의 질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부모들 대부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 그와 함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하는 요구

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사춘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의 성격은 어떠

한지 조금 더 알고 싶고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넷째, 가족식사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주제가 다루어지는 만큼 부모들이 상식적인 사전

지식에 의거해서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가족식사의 효과가 무엇인지, 특히 청소년

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는 가족식사 관련요인들은 무엇인지 폭넓게 다

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들이 의학적, 영양학적 지식에 그치기

보다 그 속에 가족관계가 중심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부모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학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는 대부분 여성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40대가 244명(75.8%)으로 가

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대부분이 초혼 상태(88.8%)였다. 학력은 고졸이 163명(50.6%)

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 중 55.9%에 해당하는 179명이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가족공유 활동과 가족식사 실태, 가족식사와 관련한 어려움과 

심각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참가 의향, 선호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형태 및 교육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와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이상적으로는 가족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

에 옮기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 중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식사라는 응답이 전체의 5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가족 여가활동(36.4%), 신체적으로 서로 돌보는 시간(4.0%)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못하거나 일주일에 1-2번밖엔 못한다는 응답이 아침

식사 63.3%, 저녁식사 44.0%로 나타나 이러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며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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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해 약 66%가 ‘필요하다’고 한 데 반해 ‘필요 없다’

는 응답은 약 4%에 그쳐 많은 부모들이 가족식사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기 자녀이해’, ‘가족식사 시간의 

긍정적 대화법’, ‘가족식사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

며, 교육방법으로는 ‘실습과 체험활동 ’, ‘실제상황을 가정한 롤플레이’, ‘동영상 자료의 

시청’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표 3> 부모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39( 12.0)

결혼상태

초혼 277( 88.8)

여자 287( 88.0) 이혼  25(  8.0)

합계 326(100.0) 재혼   4(  1.3)

연령

20-30대  54( 16.8) 별거   3(  1.0)

40대 전반 161( 50.0) 사별   3(  1.0)

40대 후반  83( 25.8) 합계 312(100.0)

50대 이상  24(  7.5)

학력

초졸, 중졸  15(  4.7)

합계 322(100.0) 고졸 163( 50.6)

맞벌이

여부

한다 179( 55.9) 대졸 125( 38.8)

안한다 141( 44.1) 대학원 이상  19(  5.9)

합계 320(100.0) 합계 322(100.0)

2. 프로그램 개발 결과

1) 내용선정 결과

앞서 진행된 문헌연구와 부모 및 전문가 FGI, 그리고 부모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

하여 중학생의 부모를 위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유목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추출된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모두 8가지로, 가족

식사의 의미, 가족식사의 효과, 청소년자녀의 이해, 청소년과 가족식사의 관계, 부모 

자신의 이해, 가족식사와 의사소통, 가족식사 실천전략, 가족식사에 대한 신념과 실천

의지 등이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프로그램 각 회기별 주제이자 목표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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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로그램 구성요소 추출 과정

추출된 내용요소들을 구체적인 활동요소들로 연결 지어 조직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수용성과 접근성, 목표와의 일관성, 실용성과 다양성,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성 

등 4가지의 활동 내용 선정 원리를 채택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수용성과 접근성이 

높고 참여자의 흥미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즉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는 40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를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하였

다. 인용되는 각종 사례들의 경우 유명인과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사례를 

활용하여 몰입도를 높이고, 거의 매 회기 동영상 자료를 준비하여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활성화하였으며, 시사 교양적 자료 외에 현재 방송 중인 TV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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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 편집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둘째,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대화법이나 자녀양육 유형 검사 등 일반적인 부모교육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

한 내용의 경우 가족식사와의 관련성을 재점검하도록 하였고 가족식사 장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적용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실용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목적 다경험, 일경험 다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식사 장면 그리기와 다시 쓰는 전래동화 등은 하나의 활동

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험을 골고루 체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주어

진 사례나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넷째, 참여자의 자발성과 자기주도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참여자의 학습경험을 

반영하고 실천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참여자 스스로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이 다시 풍부한 학습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매 회기 학습한 내용과 가정에서 실제

로 실행해 본 경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양육에 

관한 기술과 정보에만 치우치지 않고 부모 자신의 내면에 대한 탐색과 변화를 위한 

활동, 다양한 읽을거리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참여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였다.

2) 회기 구성의 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기를 조직하고 구성함에 있어서 체계성과 

계열성을 따르고, 내용 전개에 있어서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나아가며, 인지

-정서-행동의 순환 고리가 고루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먼저 

전체 프로그램 및 각 회기의 구성을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성과 

계열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전체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전개, 정리 3부분

으로 나누어 도입부라 할 수 있는 초반부에는 주로 친밀감을 높이고 학습의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이 배치되고, 중반부, 즉 전개부분에서는 인지적 학습과 정서적 경험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반부인 정리단계에서는 실제적 적용과 함께 실천의지

를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회기의 구성 역시 이 3단계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매 회기 도입부에서는 회기 

이전의 경험 나누기와 해당 회기 학습내용 안내를 통해 반복학습 효과를 거두고 학습

동기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개별 회기의 전개 단계에서는 해당 회기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배치하였고, 주로 생동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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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목표 주요내용 및 활동

1
가족식사의 

의미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식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용한다.

･식사의 의미 이해

･가족식사의 이상과 현실

2
가족식사의 

효과

가족식사의 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변화의 동기를 높인다.

･가족식사 관련 정보의 제공

･유명인과 일반인 사례를 통한 경험 

나누기

3
청소년기 

자녀의 이해

청소년 문화와 발달적 특성을 알게 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

･청소년 문화의 이해

･청소년기 발달 특성

･청소년 발달과 가족식사

4

청소년과 

가족식사의 

관계

가족식사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식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운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식사

･문제행동, 애착과 식이에 미치는 영향

5
부모자신의 

이해

자신의 식사 관련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자녀양육 유형과 연관하여 살펴봄으로써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가족식사화 그리기

･가족식사화 사례

･자녀양육유형검사 및 해석

6
가족식사와 

의사소통

가족식사 시의 대화기술을 습득하고 

역할을 재조정하여 가족 의사소통 

수준을 높인다.

･의사소통 기술 연습

･가족식사 역할분담

･의례로서의 가족식사

학습하거나 동영상 시청 후 피드백 나누기, 그리기 활동이나 글쓰기 활동 등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노출할 수 있는 내용을 배치하였다. 정리 단계에서는 회기를 요약 정리

하고 소감을 나누며 간단한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개발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회기 수는 총 8회기이고, 회기별로 각 60분씩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전영주, 원성희와 김수연(2010)은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해서 적어도 8-10회기 구

성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부모자녀 관계를 다루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최소한 4회기 이상의 프로그램이 장려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는 선행연구의 제

안에 따라 총 8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적당한 회기의 길이에 대해서 이숙영, 이윤

주, 정혜선(2002)은 한 회기 당 45분 - 75분 정도 길이의 집단 프로그램이 평균효과크기

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자로서 학생과 성인 모두 포함한 분석 결과이므로 

성인집단인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60분 정도의 길이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보았다. 각 회기별 주제와 목표, 그리고 세부내용은 <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목표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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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목표 주요내용 및 활동

7
가족식사 

실천전략

가족식사의 방해요소를 점검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한다.

･가족식사 방해요소의 점검

･실천전략 세우기

･다양한 상황별 사례

8

가족식사 

실천의지 

다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을 

총정리하고 가족식사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한다.

･가족식사와 관련된 신화

･다시 쓰는 우렁각시

･나에게 주는 수료증

1회기 주제는 가족식사의 의미로, 가족식사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식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식사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족식사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강의와 토론의 형태로 학습하였고 다소 딱딱한 주제인 점을 감안하여 최

근 방영중인 오락프로그램의 일부 영상을 편집하여 매체 자료로 활용하였다(MBC 

‘나 혼자 산다’ 제13회. 무지개 워크숍 편). 이 회기를 통해 평소 가족식사가 잘 이루어

지지 못하는 점에서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치부했

던 식사가 인간에게 어떤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회기는 가족식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가족식사(밥상머리교육)에 대해 접해본 적은 있지만 막연하고 훈계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회기에서 그동안 과학적, 실증적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편집된 유명인 

사례 및 일반인 사례를 통해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식사의 

효과들 중에서 각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

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가족식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알고 나아가 전체 프로그램 학습의 성과를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회기와 4회기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자녀에게 가족식사가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강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청소년 은어 알아맞히기 퀴즈, 문제 상황의 예시를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SBS 스페셜, ‘무언가족’)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두뇌 발달에 있어 제2의 도약기

라고 불리우는 청소년기 두뇌 발달,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호르몬 변화의 특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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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이것을 가족식사와 관련시켜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 할애하였는데 이는 가

족식사의 실제적 파급효과를 알게 하여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5회기 주제는 부모자신의 이해로 잡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들이 단순한 기법과 지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작 교육의 주체인 부모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에는 미흡하다(이미경, 2013)는 지적과 가족식사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FGI 결과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회기에는 자신의 

가족식사 관련 경험과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자녀 양육 유형과 연관하여 살펴봄으로

써 가족식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부모 감정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것을 목표

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식사화 그리기 활동, 외국인이 그린 가족식사화 사례 

동영상 자료(MBC 다큐프라임 203회, ‘밥상머리에서 가족을 찾다’ 편) 등을 활용하였

다. 가족식사화 그리기 활동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가족식사 장면을 각각 그리고 여기

에 제목을 붙여 어떤 장면이며 왜 이 장면을 그렸는지, 그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

지의 감정적 경험을 다른 참여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그림이라는 매체

를 통한 감정의 정화와 함께 원가족과 현재 가족 간에 가족상호작용 패턴이 전수된다

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6회기 목표는 가족식사 시의 긍정적 대화기술을 습득하고 역할을 재조정하여 가족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 데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정읽기, 경청과 

공감, 칭찬의 기술, 나-전달법 등 대화법의 기본 기술에 대해 강의하였고, 실습하는 

시간을 배정하였다. 동영상 자료(올리브TV 올리브쇼 11회‘밥상머리의 놀라운 효과’

편)와 카툰 자료(Faber & Mazlish, 2005에서 발췌)를 활용하여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을 중심으로 한 가족식사 시의 역할 배분에 대해서도 학습하였다.

7회기는 가족식사의 방해요소를 점검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회기로, 앞서 학습

한 제반 내용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과 TV 등 가족식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상황별 사례를 통해 각 

가정에 알맞은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맞벌이, 별거가족, 장시간 

근로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시하고(SBS 스페셜 173

회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편) 소감을 나누도록 하였다.

마지막 8회기는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총 정리하고 가족식사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회기로 구성하였다. 먼저 

가족식사와 관련되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신화에 대해 강의하였고, 전래동화 우렁각

시 이야기를 자신의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재창조하는 글쓰기 활동을 활



178  가족과 문화 제27집 3호

용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경험을 정리하고 스스로 다음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3. 프로그램 평가 결과

중학생의 부모를 위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실험집단 20명, 통제

집단 20명, 총 40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각 집단별로 15명씩 모두 30명의 부모들이 사전

-사후-추후검사를 완료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표 5>), 사

전검사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x2 p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연령

30대  3(20.0)  2(13.3)

4.66 .09740-44세 11(73.3)  7(46.7)

45세 이상  1( 6.7)  6(40.0)

학력
고졸 이하  7(46.7) 11(73.3)

2.22 .136
초대졸 이상  8(53.3)  4(26.7)

가정

경제수준

상･중상  3(20.0)  3(20.0)

4.44 .108중 10(66.7)  5(33.3)

중하･하  2(13.3)  7(46.7)

취업여부
전업주부  8(53.3)  7(46.7)

 0.13 .715
취업  7(46.7)  8(53.3)

1)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는 <표 6> 에 

제시하였다. 집단에 따라 각 시기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응표본 

t검증에서(<표 7>), 통제집단은 모든 영역 모든 대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집단의 경우 부모자녀 의사소통 전체와 두 개의 하위영역 모두 사전점수보다 사

후점수와 추후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직후 향상되



중학생의 부모를 위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79

변인 집단 n 대응
대응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p

전 체

실험 15

사전-사후  -7.06 6.06 1.56 -4.53 .000

사전-추후 -10.66 5.40 1.39 -7.64 .000

사후-추후  -3.60 4.17 1.07 -3.34 .005

통제 15

사전-사후   2.06 7.02 1.81  1.13 .274

사전-추후   2.00 7.91 2.04   .97 .345

사후-추후  -0.06 3.10  .80 -0.08 .935

개방형

의사소통

실험 15

사전-사후  -4.00 3.98 1.02 -3.89 .002

사전-추후  -5.20 4.72 1.21 -4.26 .001

사후-추후  -1.20 2.65  .68 -1.75 .101

통제 15

사전-사후   1.06 3.89 1.00  1.05 .307

사전-추후   .93 4.19 1.08   .86 .404

사후-추후  -0.13 1.68  .43 -0.30 .764

문제형

의사소통
실험 15

사전-사후  -3.06 3.75  .96 -3.16 .007

사전-추후  -5.46 3.58  .92 -5.90 .000

사후-추후  -2.40 1.99  .51 -4.66 .000

었다가 추후검사 시까지 잘 유지되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직후 개선되었

음은 물론, 추후검사 시까지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사전-사후-추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집단 n
사전 사후 추후

M SD M SD M SD

전 체
실험 15 75.06 9.27 82.13 7.19 85.73 6.69

통제 15 79.80 9.85 77.73 8.63 77.80 7.36

개방형 의사소통
실험 15 36.13 5.48 40.13 3.35 41.33 3.22

통제 15 38.73 5.48 37.66 4.45 37.80 3.25

문제형 의사소통
실험 15 38.93 5.78 42.00 4.35 44.40 3.96

통제 15 41.06 5.17 40.06 4.63 40.00 4.50

<표 7>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대응표본 t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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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n 대응
대응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p

통제 15

사전-사후   1.00 4.34 1.12   .89 .388

사전-추후   1.06 4.94 1.27   .83 .418

사후-추후    .06 1.98  .51   .13 .898

2)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효능감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는 <표 8> 에 제시하

였다. 각 집단별로 검사 시기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

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모든 영역 모든 대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부모효능감 전체와 인지적 효능감, 정서적 불안 모두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와 추후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표 9>). 사후-추후점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적 효능감의 경우 추후점수가 사후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 부모효능감 전체 점수 또한 추후점수가 사후점수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직후 실험집단 부모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감소되었고 이는 추후검사 시까지 잘 유지되었음을 말하며, 인지적 

효능감과 부모효능감 전체 점수는 프로그램 참여 직후 증가하였음은 물론, 추후검사 

시까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8> 부모효능감의 사전-사후-추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집단 n
사전 사후 추후

M SD M SD M SD

전 체
실험 15 43.33 8.12 50.13 7.18 52.46 6.08

통제 15 44.73 7.45 45.20 6.91 45.46 6.62

인지적 효능감
실험 15 30.20 5.70 35.00 4.86 36.60 3.83

통제 15 31.26 4.66 31.26 4.49 31.60 4.15

정서적 불안
실험 15 13.13 2.87 15.13 2.74 15.86 2.85

통제 15 13.46 2.92 13.93 2.89 13.8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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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부모효능감의 대응표본 t 검증

변인 집단 n 대응
대응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p

전 체

실험 15

사전-사후 -6.80 3.40  .87 -7.73 .000

사전-추후 -9.13 3.97 1.02 -8.88 .000

사후-추후 -2.33 2.38  .61 -3.79 .002

통제 15

사전-사후 -0.46 3.54  .91 -0.51 .618

사전-추후 -0.73 3.51  .90 -0.80 .433

사후-추후 -0.26 1.03  .26 -1.00 .334

인지적 

효능감

실험 15

사전-사후 -4.80 2.93  .75 -6.33 .000

사전-추후 -6.40 2.64  .68 -9.38 .000

사후-추후 -1.60 1.95  .50 -3.16 .007

통제 15

사전-사후   .00 3.27  .84   .00 1.00

사전-추후 -0.33 2.91  .75 -0.44 .665

사후-추후 -0.33 1.23  .31 -1.04 .313

정서적

불안

실험 15

사전-사후 -2.00 1.96  .50 -3.94 .001

사전-추후 -2.73 2.43  .62 -4.39 .001

사후-추후 -0.73 1.38  .35 -2.04 .060

통제 15

사전-사후 -0.46 1.45  .37 -1.24 .235

사전-추후 -0.40 1.40  .36 -1.10 .288

사후-추후   .06  .79  .20   .32 .751

Ⅴ. 결론 및 논의

가족식사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

체계의 변모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 자녀

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자산이자 효과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가족행

동이다. 본 연구는 가족식사라는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 가족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

하고 그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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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문헌연구와 요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요

소를 추출하고, 내용선정 및 회기구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이 구성

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경기도 소재 중학교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교내

에서 실시하였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통제집단 설계 하에 사전-사후-추후검

사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결과, 실험집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전체 및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모두 긍정적으로 향상되었

다. 대응표본 t검증에서 사전-사후, 사전-추후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고, 문제형 의사

소통은 사후-추후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효과가 추후 검사 시까지 계속 상

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실험집단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직후 향상되었

다가 추후검사 시까지 잘 유지되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직후 개선되었음

은 물론 추후검사 시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식사가 가족원들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며(Neumark-Sztainer et al., 

2000), 이 시간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김경미 외, 2012; Eisenberg et al., 2008)는 선행연

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식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식하고(1회

기),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3회기)와 자신에 대한 이해(5회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함(6회기)으로써 가족식사 장면에서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제형 의사소통은 사후-추후 간에

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효과가 추후 검사 시까지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식사 시 부모가 사용하는 대화주제가 주로 자녀의 학업이나 잘못된 점을 지

적하는 데 치우쳐 있음을 동영상 사례를 통해 시청한 후 모둠별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

는 시간을 6회기(가족식사와 의사소통)에서 심도 있게 다룬 데서 기인한 효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식사라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장면에 초점을 맞춘 의사

소통 교육이 가족식사 장면 이외의 전 생활영역에까지 그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

과, 프로그램은 부모효능감 전체와 인지적 효능감, 정서적 불안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사전

-추후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고, 인지적 효능감은 사후-추후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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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어 효과가 추후 검사 시까지 계속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직후 실험집단 부모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감소되었고 이것이 추후검사 시까지 

잘 유지되었음을 말하며, 인지적 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 직후 증가하였음을 물론 

추후검사 시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례적 행위

를 안정적으로 잘 수행하는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그렇지 못한 부모보다 더 높고

(Spagnola & Fiese, 2007), 가족식사를 비롯한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이 활발하

지 않은 가족보다 부모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김은영･박정윤, 2013)는 선행연

구 결과들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되고(3회기), 가족식사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식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되며(4회기), 

자신의 감정을 탐색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됨(5회기)에 따라 부모효능감이 향상된 것으

로 풀이된다.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해 인지적 효능감에 대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가족식사의 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 2회기와 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한 3회기 등에서 부모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을 

명료화하고 교정할 학습 기회를 가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지식을 교정

하고 새로운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실험집단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유능감이 향상되고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자녀 청소년기 

가족의 삶에 있어 강력하고 고유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온 가족식사라는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 가족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개발된 가족식사교육 프로

그램은 중학생 부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식사와 관련되는 가족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

으므로 개인 및 가족 외부의 환경적 요인 모두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가족식사는 단순히 각 개별 가정 내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시

장, 교육 및 입시제도 등 거시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는 가족행위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식사와 가족식사교육 분야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식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각 가족이 처한 구조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밝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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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참여자가 모두 어머니들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가족식사의 주요 결원이 아버지

와 청소년 자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만큼, 향후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등 여타 

가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으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를 반드시 포

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식사를 단일 주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주제

의 교육, 즉 부성 회복을 위한 아버지교육이나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과 

접목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직장과 학업에 매어있는 아버지

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시간대와 

회기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 장소도 직장이나 동호회, 교회, 

예절관, 캠핑 시설 등 다양한 세팅에서 가능하도록 조정,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나 자녀 개개인을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가족원 모두, 

혹은 부모-자녀 쌍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과 자원 

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최소한 한 회기 이상 가족 단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추후검사 결과를 프로그램 종료 5주 후 수집하였으나, 사실상 

이 기간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식사는 습관적 성격이 강하여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그 효과의 추이를 기반으

로 후속 프로그램이나 추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궁극적 성과로 부모의 변화만을 분석하였으나, 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궁극적 성과는 부모의 변화와 더불어 자녀의 변

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매개자로서의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가 결국 

자녀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최종 산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 모형에 포함하

려면 향후 자녀의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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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Meal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 Sense of Competence

Heeboon Bae, Sangmyung University

Sun Wha O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family meal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that would promote healthy development of 

families with adolescent. Through 4-step model of program development, a family meal 

education program consists of 8 sessions in total has been developed. The themes of 8 

sessions are the meaning of family meal, the effect of family meal, understanding of 

adolescent childre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nd family meal, understanding 

parent’s own self, family meal and communication, the strategies for practicing family meal, 

and lastly, the will for practicing family meal. This program was implemented at a middle 

school in Gyeonggido province. The results of the effect analysis showed that the family 

meal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contributed to improve the 

participant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 sense of competence. We discussed the 

result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family meal education program,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 sense of 

competence




